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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국제유가 하락 수혜주 부상
8월부터 원료 가격 하락 전환 … 유가 1% 하락에 영업이익 2-3% 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촉발됐던 타이어 생산기업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부터 원유와 천연고무 등 주원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료비 부담이 여전히 높아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9월11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한국타이어(0.89%)가 나흘째 상승하고 있고, 금호타이어(3.40%)도 그룹의 

금호생명 매각 검토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

전날 9% 넘게 급등했던 넥센타이어(-0.42%)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타이어 생산기업은 7월 중순까지만 해도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해외공장 문제 등 악재로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으나 원자재 가격이 조정 조짐을 보인 8월부터 반등세를 타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인수․합병(M&A) 기대마저 나오면서 7월 중순 1만2000원대였던 주가가 1만7000원에 육박하

고 있고 금호타이어는 그룹의 유동설 위기설 속에서도 8월 이후 2% 가량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7월 중순 146달러에서 100달러대까지 하락했고 톤당 3300달러를 넘었던 천연고무 가격도 2800달

러 선으로 떨어졌다.

타이어업종은 유가와 연동되는 천연고무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0% 수준에 달한다.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이어기업들의 원가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투자증권 임노중 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 수혜주로 타이어 생산기업들을 꼽으며 “국제유가가 1% 하

락하면 주요 타이어 생산기업의 영업이익은 2-3%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본격 반등을 논하기는 시기 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한화증권 용대인 연구원은 “천연고무 가격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경기 둔화로 제품 수요마저 

감소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 보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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